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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 이미지 스케일

좋은 배색을 만들기위한 
선인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우리를 둘러싼 색채환경은 무수히 많고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가 접하는 주변의 모든 대상들은 단색으로 지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환경

을 봐도 그 주변의 색들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어떤 물건을 접했을 때 

단색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그 안에악센트 컬러가 있든지 조명이나 자연광에 

의한 그라데이션 효과로 한가지 이상의 색들을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는 다양

한 배색의 환경에 둘러 싸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나 신변잡화, 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 주변의 모든 것들의 색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의 배색구

성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배색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움직임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배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고 색채연

구의 중심적 테마로써 그 역사도 매우 길다. 예술작품이나 디자인의 가치는 색

채와 더불어 형태, 소재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첫 인상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색채의 조합(배색)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그 효과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좋은”배색을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연구가 행해져 왔다.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사람이 어떤 배색에 대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색의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 심리적

인 연구를 바탕으로 배색의 이미지를 이미지 스케일의 각 축에 배치시킴으로써 배색을 보고 느끼는 심리

적 감성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매트릭스이며 어떤 대상의 디자인 등에 총 체적인 의미를 부여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2 배색 이미지 스케일이란

Ⅰ.  배색에 대한 기호와 보편성

“좋은” 배색이란 어떤 배색을 말 하는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배색 ? 혹은 조화되고 안정된 느낌의 

배색 ?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서양에서는 고대그리스 시대의 철학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왔으나 지금

도 간단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한 개념으로써 연구자들의 의 견도 분분하다. 다수의 

배색 조화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배색조화의 개념적인 측면에 대

해서는 지면관계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기호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1). 서양

에는 “맛과 색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다. 중세 스콜라학파 이후부터 거의 정해진 문구가 

되었다고 한다. 동양 에서도 사람의 취향은 십인십색이라 하여 예로부터 기호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언

급되어 왔다. 색의 기호에 관한 연구는 만인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개인이나 

집단의 차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전자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가지 예

로 Adams et al.2)의 연구에서 광범위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선호하는 색의 순위는 

상당히 보편적인 경향을 보였다. 확실히 어떤 배색이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마다의 기호를 모두 반영한다면 아마도 배색 조화론은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배색

에 관한 연구는 되도록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반응은 배제하고 배색을 구성하는 색들의 상호 관계와 그러

한 색들의 조합으로 인한 시각효과 혹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문제시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그곳에서 “좋은” 

배색을 찾아내려고 했다. 사람의 기호에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배색에 관한 연구가 거

듭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보편성을 중시하는 배색의 원리는 우리들의 감성을 만족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충족·보완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오늘도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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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의 배색연구

배색에 관한 최초의 기술을 남긴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필두로 다수의 정성 적인 배색

의 원리·법칙을 남긴 선인들은 이론적인 고찰 보다는 회화제작에 있어서의 세련된 미적 센스를 필요로 하

는 개인의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배색조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Goethe (괴테)3)가 배색조화에 

대해 색상환을 통하여 배색을 구성하는 색상간의 위치관계로 설명 한 이후 배색이 체계적으로 논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무렵 Chevreul (슈브륄)4)은 현대의 배색조화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연

구를 시작해 배색조화를 단순히 색상뿐 아니라 명도나 채도와 연관시켜 논했다. 그 후 20세기에 접어들어 

Ostwald (오스트발트)5)나 Munsell (먼셀)6)은 배색의 법칙을 자신들이 고안·개발해낸 색공간 (색의 3속성

인 색상, 명도, 채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독자적인 표색계) 안에서 배색을 구성하는 색들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다.

2-1 배색 이미지 스케일이 개발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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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배색에 관한 선인들의 연구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 색 이미지 

스케일들의 활용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그리고 개인 감성의 차이를 반 영할 수 있는 최근의 

배색선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소개하도록 하겠다.

Figure 1. Goethe’s Color Wheel from 1810.

Figure 3. Chevreul’s Color Wheel and 72-Segment Color Wheel.

Figure 4. Chevreul’s Normal Scale of 
Tones For Orange-Red and Yellow.

Figure 5. Ostwald’s Color Solid and Triangular Grid.
Figure 2. Colored Plate from Goethe’s 
Theory of Colours (1840).



Figure 6. Munsell’s Color Solid

Figure 7. Munsell’s Color System

2) 배색연구의 새로운 국면

20세기 중반 배색조화의 연구는 색채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Moon & 

Spencer7-9)는 배색조화의 실험적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해 배색조화 연구가 실험결과의 수리적 해석에 의

해 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배색조화의 정도를 자신들이 고안한 색공간 안에서 색의 3속성간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예측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예측의 정밀도나 실험 규

모의 측면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태도로 배색조화를 정량적으로 다룬 최초의 이론

으로써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Nayatani et al.10, 11)에 의해 본격적으로 배색에 관한 정

량적인 연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일련의 대규모의 배색연구 중에서 감정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언

어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배색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배색에 관한 다수의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의미의 차이에 대한 분별법)에 의한 평정척도를 이용한 평가실험과 그 결과로부터 배

색감정을 추정하는 예측식을 제안했다. 다수의 배색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를 요인별로 추출했기 때문

에 그 감정언어들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이지만 이는 Osgood12)의 연구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정

언어의 구조가 크게 평가성, 활동성, 잠재성의 3요인으로 설명된다고 한 점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색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의미를 측정하고자 하여 이 방법이 실험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Figure 8. 은 Nayatani의 배색 선정 시스템에 대한 Flow Chart이다. Step 1) 배색

의 사용목적을 정한다. 예를 들어 파티에 출석하기 위한 여성의 의상의 배색

을 정한다고 가정하자. Step 2)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을 정한다. 파티의 성격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돋보이면서 (Contrast) 화려하고(Floridness) 느낌이 좋

은 (Pleasantness) 의상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4가지의 감정

(Pleasantness, Contrast, Floridness, Warmth)을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감정들

은 “고/중/저”의 감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게 설정해 두었다. Step 3) Munsell, 

NCS, PCCS와 같은 표색계에서 Figure 8.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for 

selecting two-color combinations with various color feelings. 컴퓨터 프로그램(프

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 용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

다)을 사용해 랜덤하게 두 색을 선택한다.

Figure 8.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for selecting two-color combinations 
with various color feelings. 



Figure 9. Proposal for selecting two-color combinations with computer program.

Figure 10. 
Kobayashi’s Color Image Scale in two dimensions.
(오른쪽 그림에서 제 3의 Clear-Grayish축을 확인할 수 있다.)

표색계의 기호는 다음 Step에서 프로그램상의 계산에서 필요하므로 정확히 해둔다. Step4) 위의 Step에서 

선택한 두 색의 배색감정을 프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이 Step에서 다음 섹션에서 표시될 수식(위의 4가지 

감정에 대한 예측식)이 감정의 각 종류에 사용된다. Step5) 선택된 배색이 Step2에서 지정한 감정단계(고/

중/저)에 해당되는지 컴퓨터에서 계산된 예측식의 값으로 확인한다. (감정의 예측값과 감정단계 고/중/저

의 해당범위에 대한 경계값은 생략하겠다. 상세한 사항은 문헌을 참조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서 각 감정이 

해당범위에 부합되면 다음 Step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Step3으로 돌아가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Step6) 모니터나 출력물로 배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Step7) 선택한 배색이 Step1에서 의도한 목적에 맞는지 판단한다. 합당하면 다음 Step으로 진행하고 그렇

지 않으면 Step3으로 돌아간다. 

Step8) 최종 확인 후 디자인에 적용한다. 

위에서 다룬 Nayatani의 배색 선정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가 손쉽게 배색을 조합해 보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전제로 하여 시스템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Lee, Y.13, 14)가 컴퓨터 프

로그램 등을 제안하여 Nayatani의 배색 선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다 손쉽게 감정언어에 맞는 배색을 만들

어 볼 수 있게 했다.

앞장에서 배색감정을 이미지로써 제시하고 디자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컴

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배색들을 조합해 볼 수는 있지만 배색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 관해서는 깊

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무수히 떠오르는 배색 감정 언어들(예를 들어 따뜻한, 부드러

운, 어두운, 귀여운 등)에 대해서도 배색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배색 이미지 스케일”

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배색연구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1) Kobayashi 이미지 스케일

배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이미지의 공통감각을 

분산분석, 클러스터분석, 요인분석, SD법, 색채투영법 등의 심리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으로 개발

된 것이 Kobayashi15)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이다. 기본 이미지 스케일은 이미지의 판단기준인 Warm-Cool, 

Soft-Hard의 좌표축 상에 배색의 이미지로 표현된 배색들이 배치되어있다. 제 3축으로써 Clear-Grayish

의 축이 있으며 3차원의 이미지 공간이다. 이 공간상에 있는 배색의 색상은 Munsell의 기호로 표현되도록 

Munsell의 10색상을 채용했고 색조는 유채색 12톤과 무채색 10색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 이미지 스케일은 

배색언어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형태, 패턴, 의류, 식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며 이미지 스케일의 축과 색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학문적이 아니라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용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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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I 이미지 스케일

Kobayashi 이미지 스케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고 제품·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색채 디자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I.R.I 이미지 스케일16, 17)이다. 한국인의 고유한 색채감성 척도를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한국인의 감성구조를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사 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냈다. 감성공간을 이루는 기본축은 Soft-Hard, Dynamic-Static으로 배색을 위한 도구뿐 아니라 단색 및 

형용사의 이미지 스케일도 제안하고 있다.

Figure 11. I.R.I’s Image Scale for Color Combinations.

Figure 12. I.R.I’s Color Image Scale and Adjective Image Scale.

Figure 13. Section of 1-2 dimensions of 
The emotion model on color combination.

1) 활용연구의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감정을 배색으로 표현할 수 있

고 그리고 배색을 그 이미지로 표현하는 언어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호관

계가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그 

후의 많은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 중에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다. Lee, 

Y.-J. & Lee, J.18)는 한국의 인테리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배색에 근거한 감정 모

델을 개발하였다 . 그 모델은 Soft-Hard, Light Heavy, Splended-Sober의 3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은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대표되는 배색과도 일치

했다. 감정의 변수는 감정 모델의 공간 안에서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2-3 배색 이미지 스케일의 활용과 발전



Lee, M.S. et al.19)은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극의 민속의상에 대해 Kobayashi 이미지 스케일과 I.R.I 이미

지 스케일을 활용하여 그 특성과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3개국 공통으로 추출된 5개의 색상(Red, 

Yellow, Purple-blue, White, Black)이 3개국 각국에서 쓰여지는 정도를 그 문화와 결부시켜 검토했고 색의 이

미지를 양자의 이미지 스케일상의 분포를 통해 비교·관찰했다(Figure 14. 참조).

이 외에도 배색 보조 시스템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Morohara et al.20)

은 이미지 스케일을 활용하여 배색변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디자이너의 배

색 변환작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 되었고 배색과 이미지의 관계로부

터 디자인 화상의 배색을 감성언어 스케일을 이용해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배색변경을 반복하게 되

나 시스템에 의하면 예상하는 배색과 이미지의 관계를 미리 계산하여 디자이

너와 클라이언트간에 시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단시간에 배색변환이 행해

지게 된다. Kuroda et al.21)은 Web상의 배색과 레이아웃에 주목하여 이미지 

언어로부터 Web페이지 디자인 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Kobayashi의 이미지 스케일에 근거할 배색과 현재 Web상에서 사용되는 대표

적인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 개인차를 고려한 배색 선정 시스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와 시스템들은 주로 SD법에 의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에 의한 배색과 이미지 언어

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들이 많고 Neural Network에 의한 이미지 판정이나 화상이나 의상 등의 DB의 검색

수법을 응용할 것들이 많다. 또한 색채인지의 분야에서는 Kobayashi 이미지 스케 일과 I.R.I 이미지 스케일

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스케일은 온도감 등의 독자적인 2축을 가진 평면상

에 배색을 분포시켜 그 배색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이미지 스케일

에 사용된 색은 120개의 유채색과 10개의 무채색이며 그 외의 색을 사용한 배색이나 사전에 조사가 안된 

배색에 대해서는 이미지 스케일을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한 추정이나 보간(Interpolation)이 필요하다. 

단색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같은 톤의 유채색이 타원을 그리듯 색생환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므로 

다른 색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는 스케일상의 배치되어 있는 배색 패턴이나 배색의 위치관계에 규칙성이 없고 단색 이미지 스케일상의 

단색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Kobayashi 이미지 스케일의 경우) 스케일상의 

기재되어있지 않은 배색의 이미지를 추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또한 통계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로 

인해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한 일반적인 배색 이미지를 모델화한 것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감

성의 변화나 개인차, 기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색 이미지의 재조사 등 그에 수반되는 대규모의 연구가 

계속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Tokumaru et al.22, 23)은 임의로 작성한 배색 

이미지를 자동 판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미지 스케일의 지식을 퍼지(Fuzzy)†추론에 의해 자동화한 

것으로써 온도감 등의 이미지 스케일의 각축에 근거하여 “약간 따뜻한”이나 “매우 차가운”등의 퍼지집합

††을 정의하여 이미지 스케일의 각축과 이미지 언어의 관계를 퍼지룰화 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이미지 

스케일과 같이 배색을 DB화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지 언어를 간단한 룰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

신의 기호에 맞는 배색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이미지 판정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퍼지집합이나 룰을 정의하

는 파라메터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시스템의 이미 지 판정을 쉽게 수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파라메터를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기호나 주관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인의 배색 이미지 판정의 결과로부터 퍼지집합

이나 룰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시스템을 유전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축했다.

Figure 14. Color images in the stage costumes of the three 
countries (Left: l.R.I, Right: Kobayashi).

자데가 제안한 퍼지추론은 종래의 과학기술에는 없는 언어나 감정 등 주관적인 것에 관한 애매한 부분의 존재를 인정하
고 그것을 엄밀하게 정의해 수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론이다.

어떤 요소가 어떤 집합에 속해있는 정도를 0과 1의 중간의 어떤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전히 집합에 속하는 
경우는 1,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경우는 0, 나머지는 속해있는 정도에 따라 중간치를 부여한다.



Figure 15. Tokumaru’s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Figure 17. An example for ranking the polo shirt and pant colors 
for the combination of skin, polo shirt, and pant colors.

Figure 18. 
The clothing colors ranked by the system for a 3-colour combination 
(skin, polo shirt, and pant colors).

Figure 16. Hsiao’s Flow chart for constructing 
the personalized color selection system.

Hsiao et al.24)의 색채 디자인 및 선정 시스템은 소비자가 갖는 의상에 대한 기호와 색조와의 관계에 의한 

이미지 DB가 퍼지집합의 기능을 사용하여 구축되었고 피부색 검출 이론 및 배색조화에 근거를 둔 미학적

으로 측정하는 계산방식을 제안했다.

이제까지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연구의 배경과 활용연구 사례들을 문헌을 위 주로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색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그 관점과 규모는 다르지만 인류가 

색을 지각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눈을 뜨면 늘 접하는 다양한 색채환경 속에 사

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큰 관심사일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발전되리라고 본다. 특히 배색은 주관

에 의해서 판단의 폭이 넓어지므로 행태론 등에 입각한 입장이나 색각이론, 색감각, 색지각 등의 분야와도 

관련되어 연구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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